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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 ‘착한상점’ 오픈�별도 상위 판매 페이지로 개설하여 고객 접점 강화
‘착한상점’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 강화 및 자체 상생 활동 확대 예정

2022. 8. 29. – 쿠팡이 전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관인 ‘착한상점’을 오픈한다.

‘착한상점’은 마케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
존 쿠팡이 중소상공인과 진행한 상생 기획전들이 포괄적 개념의 ‘기획전’ 하위 카테고리에 배치되던 것과 다르게 ‘착한상점’은 별도
의 상위 판매 페이지로 개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전국 중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 여성기업, 창업기업, 사회
적 기업 등 온라인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각 계층의 중소상공인도 1800만명에 가까운 쿠팡 활성 고객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쿠팡은이번 ‘착한상점’ 오픈을 통해
기존의 협업 강화는 물론 쿠팡 자체적인 소상공인 대상 상생 활동을 확대하여 상생과 성장 지원이라는 ‘착한상점’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쿠팡이 추진 중인 지역 중소상공인 상생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19년 대비 177% 성장
하며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2021년 쿠팡의 소상공인 파트너 수는 2015년 대비 1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판매 품목 수도
2019년 대비 523%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쿠팡에서 이루어진 중소상공인 총 거래금액은 8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이번 ‘착한상점’ 오픈을 통해 기존 진행해 왔던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활동을 본격 강화하는 만큼,
고객들의 관심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각종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국 중소
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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